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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empathy,
and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teacher efficacy.
Methods: The survey, conducted from July to August 2023, involved 198
childcare teachers as participant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the Process Macro.
Results: First,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childcare teachers'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empathy, as well as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Second, the study
observ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voidance) and teacher efficacy. In essence, this research confirmed
both the direct effect of avoidance attachment in childcare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empath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research affirms the impact of adult attachment
and empathy on teacher efficacy among childcare teachers, discussing implications
for future training and development.

❙key words childcare center teacher, teacher’s self-efficacy, adul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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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무상보육 등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영유아기부터 자녀를 어

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보육교사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신념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되어 왔다(김효은, 이소은, 2016; 이혜진, 2019; 장영인, 2020). 보육교사는 보육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20권 제1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4.20.01.021   2024, Vol. 20, No. 1, pp. 21-37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20권 제1호

22  

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이자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교사의 인

성, 가치관, 태도와 같은 교사의 역량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장영인, 2020; Spodek &

Saracho, 2003). 특히 교사 자신의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는 역량있는 교사를 언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러한 가치와 신념이 실제 교수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효능감이란,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

(Ashiton, 1984; Gibson & Dembo, 1984), 혹은 교수-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과 어떤 결과를 이

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77)

으로 정의된다. 즉,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란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학습에 필요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현적인

교사행동을 매개하는 인지적 사고과정으로 작동한다(최혜영, 2004).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신체적 ․ 정서적 ․ 언어적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
다(성현주, 이연승, 2021; 이경례, 문혁준, 2016).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며 교사역

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교사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은 창의성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놀이중심보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교사의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

여 교사로서의 수행능력의 개인차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이정미, 2007; Gibson &

Dembo, 1984) 교사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효능감은 영유아보육의 질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교사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효능감의 예측요인으로는 학력, 경력, 직급 등 교사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직무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왔으나(안도희, 김누리, 2014), 최근에는 교사행동의 변화가

교사 자신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성안

나, 김연하, 2023; 이시은, 송승민,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

사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타인과의 대인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보육교사의 직무특성과 관련하여 많이 다뤄지고 있는 성인애착 유형에 주목하고

자 하였다(안혜령, 채진영, 2020; 이은영, 이유영, 2023). 성인애착이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

계인 애착을 기반으로 생애초기에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이 성인기까지 내면화된 것으로(Bowlby,

1958, 1982), 대인관계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최해

훈, 2015; Kennedy & Kennedy, 2004).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내적실행모델로 내재화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회피애착 및 집착·통제하는 불안애착의 성인애착으

로 나타나는 등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Hazan & Shaver, 1987).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지기

간이 짧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덜 지지적이고 거리감을 두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불안이 높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Shaver & Brenna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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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인애착 유형을 다룬 연구들은 다양한 관계에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자녀관

계와 교사-유아관계 간에 유사점이 있고, 부모의 아동기 애착과 부모-자녀 간 애착의 질에 연속

성이 있다는 연구들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행동 및 태도, 교사-유아관계를 설명하는 모델로 적

용되고 있다(안혜령, 채진영, 2020; 이경례, 문혁준, 2016).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애

착이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교사의 불안·회피

애착은 교사효능감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교사의 긍정적 역할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박경희, 2009), 보육교사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질적

인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2011; 김세정, 채영란, 2018; 손수

민, 2022). 초중등교사 대상 연구에서도 교사의 회피 및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학생과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지각하며,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친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선구, 2013).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회피)은 교사로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은 영유아와의 정서적 교류와 반응이 요구되는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자 능력이다. 어린 영유아일수록 정서적 돌봄과 지지가 요구되며,

공감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사녀, 부성숙,

2013). 또한, 보육교사는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 동료교사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교육활동과 관련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감은 교사의 역량과 교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세정, 채영란, 2018). 공감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명신, 2020; Hoffman, 2000; Rogers, 1957). 한 개인이 자

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은 원만한 관계와 소통을 위한 기본능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avis

(1996)의 정의에 따라 보육교사의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영유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인지적 차원과, 영유아가 느낄 정서적 반

응을 공유하는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육교사의 공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교사의 공감은 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박민아, 최경숙, 2018; 배율미,

조유진, 2014), 영유아의 놀이성을 높이며(이나연, 이선미, 2020),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

로 만든다(구성희, 우현경, 2022). 또한, 높은 공감은 교사의 영유아의 문제행동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유아의 입장을 이해하여 좀 더 적절하게 반응하게 한다(최미선, 권혜진, 2020).

또한 교사의 적극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교사와 영유아의 긍정적인 관계가 촉진되고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이은미, 김광용, 2023;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이혜진, 2019).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사의 성인애착은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

한 긍정적 실행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및 그들의 감정에 대한 연대(공

감)을 높일 수 있다(장진미, 유현실, 2013). 자신/타인에 대한 실행모델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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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애착을 형성한 교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반응하는 공감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교사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을 때 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김세정, 채영란, 2018).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영유아의 교사의 성인애착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성인애착의 불안·회피애착은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이 탐색되기

는 하였으나,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문연심, 강경민,

2015; 이채호, 박인영, 2021; 정미라, 강수경, 2015). 특히 보육교사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애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불안, 또는 회피애착 수준에 따라서 영유아와의 정서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교사로서의 개인역량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

향력을 살펴보고, 또한 그간 합산점수로만 계산했던 보육교사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분리하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요구를 관찰하고 공감하는 데에 있어, 영유아의 관점에

서 바라보고 사고하는 인지적 공감과, 영유아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은 서로 다른 영향

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을 고

려할 때, 교사의 개인심리적 특성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

사의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분하여 공감 및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공감(인지적, 정서적),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198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근무경력은 3~5년 미만이 26.8%로 가장

많고 3년 미만 20.2%, 5~7년이 17.2%, 7~10년 16.2%이며 10년 이상이 19.7%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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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33%이고 국공립 21.3%, 법인단체 22.8%, 직장 15.7%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53%, 대학교 34.8%이며,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이 56.9%이고 1급이 39.1%로 나타났다.

구분 구분

연령

20대 52(29.7)

근무경력

3년 미만 40(20.2)

3 ~ 5년 53(26.8)
30대 48(27.4) 5 ~ 7년 34(17.2)

7 ~ 10년 32(16.2)40대 54(30.9)
10 ~ 15년 28(14.1)

50대 21(12.0) 15년 이상 11(5.6)

기관유형

국공립 42(21.3)

최종학력

고등학교 10(5.1)
법인단체 45(22.8)

전문대학 105(53.0)
직장 31(15.7)

대학 69(34.8)
민간 65(33.0)

대학원 14(7.1)가정 14(7.1)

자격증

보육교사1급 77(39.1)

보육교사2급 112(56.9)

시설장 8(4.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척도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Waller

와 Brennan(2000)이 개정한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한국판 친밀관계 경험 검사-개정

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최근까지 한국에서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빈번히 쓰이는 척도 중 하나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과 ‘회피’의 상호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평가하며,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된다. ‘불안애착’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며(예: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회피애착은 친밀함이

나 타인에 대한 의존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예: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을 나타낸다.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등 불안정한 애착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불안애착 .92, 회피애착 .82로 나타났다.

2) 공감 척도

보육교사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96)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RI는 총 28문항이며, 원척도는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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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알려진 개인적 고통을 제외하고 인지적 공감(관점취하기, 상상하기)와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Davis의 척도를 번안한 다음 선행연구(박성

희, 1997)를 참조하여 의미가 분명하도록 문항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아동학 전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원척도 문항 중 상상하기 문항 2개는 의미가 중복되어 삭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인지적 척도 12문항, 정서적 척도는 7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인 Cronbach's α는 공감 전체가 .82, 인지적 공감 .76, 정서적 공감 .76으로 나타났다.

3) 교사효능감 척도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혜영(2004)이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효능감과 일반효능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유아의 성취나 결과

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한 일반효능감의 경우 놀이중심과정과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개인효능감 13문항만 사용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개인효능감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이 교사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보육교사 현장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7월~8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에 자

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질문 문항

과 관련하여 부정적 경험이나 기억으로 응답이 힘들거나 심리적 불편감이 있을 때는 언제든 질

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198부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program(ver. 23.0)과 PROCESS macro(ver. 4.0)을 사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논문의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시행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

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모델 4, 모델 6). 또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

 27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먼저 교사의 성인애착 수준을 살펴보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불안애착이 평균 2.39점(SD = .95)으로 중간점수 4점보다 낮아 설문에 응답한

보육교사의 불안애착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회피애착의 경우 평균 3.54점(SD = .74)으로

우연수준보다 조금 낮았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공감의 경우, 인지적 공감이 평균 3.70점(SD

= .45), 정서적 공감이 평균 3.98점(SD = .53)으로 중간점수 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동일하게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교사효능감의 경우에도 평균이 3.54점(SD = .47)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

저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간의 상관은 r = .25(p < .001)로 약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났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공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회피애착과 인지적 공감(r = -.26, p < .001), 회

피애착과 정서적 공감(r = -.21, p < .01)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불안애

착은 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공

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을 보면, 불안애착과 교사효능감(r = -.31, p <

.001),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r = -.33, p < .0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

관은 r = .37(p < .001), 정서적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은 r = .31(p < .001)로 나타났다. 즉, 보

육교사의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애착 회피애착 공감(합) 인지적공감 정서적공감 교사효능감

불안애착 1

회피애착 .25*** 1

공감(합) -.08 -.27***

인지적 공감 -.06 -.26*** .92*** 1

정서적 공감 -.09 -.21** .83*** .56*** 1

교사효능감 -.31*** -.33*** .39*** .37*** .31*** 1

M(SD) 2.59(.95) 3.54(.74) 3.81(.42) 3.70(.45) 3.98(.53) 3.54(.47)

**p <. 01, ***p <. 001.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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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매개분석과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1) 성인애착(불안)과 교사효능감: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불안)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첫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불안애착은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02,

ns.). 두번째 회귀식에서 불안애착이 교사효능감(β = -.15, p < .001)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이 교사

효능감(β = .4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교사효능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감을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odel
variable

β SE t
95% CI

Independent → Dependent LLCI ULCI

Level.1
불안애착 → 공감 -.02 .03 -.53 -.07 .04

F = .28   = .001

Level.2

불안애착 → 교사효능감 -.15 .03 -4.78*** -.21 -.09

공감 → 교사효능감 .44 .08 5.82*** .29 .60

F = 29.47   = .23

***p <. 001.

표 3.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N = 198) 

2)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회피)과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

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은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13, p <

.001). 두 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β = -.16, p <

.001), 공감 또한 교사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8, p <

.001). 즉,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에서 회피애착 수준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회

피애착이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간접효과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성인애착(회피애착),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총효과는 -.21이고(LLCI ＝ -.29, ULCI ＝ -.12), 직접효과는 -.16이

며(LLCI ＝ -.24, ULCI ＝ -.08),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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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피애착→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Effect = -.05, LLCI ＝ -.09, ULCI

＝ -.02)를 살펴본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

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model
variable

β SE t
95% CI

Independent → Dependent LLCI ULCI

Level.1
회피애착 → 공감 -.13 .04 -3.57*** -.20 -.06

F = 12.76   = .06

Level.2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6 .04 -3.75*** -.24 -.08

공감 → 교사효능감 .38 .08 4.77*** .23 .54

F = 24.35   = .20
***p <. 001.

표 4.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N=198)

Path β SE

95% Bias-corrected CI

LLCI
BootLLCI

ULCI
BootULCI

총효과 -.21 .04 -.29 -.12

직접효과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6 .02 -.24 -.08

간접효과
(회피애착 → 공감 → 교사효능감)

-.05 .02 -.09 -.02

표 5.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간접효과 (N = 198) 

***p <. 001.

그림 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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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아동의 감정

을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교사효능감을 매개하는 데에 있어 나타내는 서로 다른 영향

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번째 회귀식에서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은 인지적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16, p < .001), 두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정서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 -.10, p < .05). 세번째 회귀식에서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β = -.15, p < .001), 인

지적 공감은 교사효능감(β = .25,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이 교사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은 교사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인지적 공감을 통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

개경로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인지적 공감

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총효과는 -.21이고

(LLCI ＝ -.29, ULCI ＝ -.12), 직접효과는 -.16이며(LLCI ＝ -.24, ULCI ＝ -.08),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

본 결과, 회피애착→인지적 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Effect = -.04, LLCI ＝ -.08, ULCI ＝ 

-.01)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회피애착→정서적 공감→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model
variable

β SE t
95% CI

Independent → Dependent LLCI ULCI

Level.1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16 .04 -3.87*** -.24 -.08

F = 15.00   = .07

Level.2
회피애착 → 정서적 공감 -.10 .04 -2.32* -.18 -.01

F = 15.39   = .03

Level.3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5 .04 7.23*** -.24 -.07

인지적 공감 → 교사효능감 .25 .08 2.94** .08 .41

정서적 공감 → 교사효능감 .14 .08 1.62 -.03 .30

F = 16.32   = .20

표 6. 보육교사의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간의관계에서공감(인지적, 정서적)의 이중매개효과 (N=198)

*p <. 05, **p <. 01, ***p <. 001.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매개효과

 31

Path β SE

95% Bias-corrected CI

LLCI
BootLLCI

ULCI
BootULCI

총효과 -.21 .04 -.29 -.12

직접효과
(회피애착 → 교사효능감)

-.15 .02 -.24 -.08

(회피애착 → 인지적 공감 →
교사효능감)

-.04 .02 -.08 -.01

(회피애착 → 정서적 공감 →
교사효능감)

-.01 .01 -.03 .01

표 7.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간접효과 (N = 198)

(괄호)는 매개변수 투입 후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p <. 05, **p <. 01, ***p <. 001.

그림 2. 보육교사의 회피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의 이중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분하여 공감 및 교사효능감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인지적, 정서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교사효능감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성인애착(회피)과 공감은 부적상관, 공감과 교사효능감은 정적상관이 나

타났다. 먼저, 성인애착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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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교사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례,

문혁준, 2016)와 일치한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 수준은 교사 스스로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애착 유형이 안정적이

지 못하고 불안정할 경우, 교사가 느끼는 우울이나 분노, 수치심과 같은 부적정서가 높고 자존감

이 낮기 때문에(김세정, 채영란, 2018),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낮을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환경적응력도 높기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공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과 인지적·정서적 공

감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안애착과 공감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이 낮아지며, 반대로 안정적인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피애착이 상담사의 공감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불안애착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박지영, 김주연(201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

만,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공감 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안애착 자

체가 갖는 특성(타인에 대한 비일관적 거리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경아,

김봉환(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성인의 회피애착은 공감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불안애착은 인지적 공감만 정적 관계를 보이고 정서적 공감은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Yan과 동료들(2022) 역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공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불안애

착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인해 영향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

에서 성인애착의 유형(불안, 회피)별로 공감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공감과 교사효능감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인지적·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교사의 적극적인 공감이 이루어질수록 교사와 영유아 간에 긍정적관계가 형성되고(이은미,

김광용, 2023), 보육교사의 공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질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구성희, 우현경, 2022; 이주연, 장성예, 윤란호, 2019; 이혜진, 2019)와 일맥상통한다. 즉 교사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높을수록 영유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긍

정적인 교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회피애착이 공감을 통

해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불안, 회피)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직접

적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세정, 채영란, 2018) 및 교사의 불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영유아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명희, 2011; 손수민, 2022)

를 지지한다. 본 결과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교사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안정적 내적실행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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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한다는 애착이론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이 낮다는 것은 타인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된 내적실행모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모델을 형

성하게 하며, 이는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성인애착(회피)은 공감을 통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

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회피애착이 교사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적극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 촉진되고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다(이은미, 김광용,

2023; 차혜정, 송승민, 2017). 보육교사의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대인관계역량은 영유아의 긍정

적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박성희, 1997). 즉, 보육교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감정일지라도 영유아의 마음을 느끼

고 이해하는 공감이 높을 경우, 영유아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여 행동을 지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교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아동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

적 공감의 역할이 서로 다른 영향을 나타냈으며, 교사의 회피애착이 교사효능감을 높이는 간접

효과에 있어 인지적 공감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영유아의 상황을 단순히 공감하는 것

뿐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어 해결을 돕는 인지적 공감이 교사가 스스로 느끼

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더욱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회피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 즉 교사 스스

로 교사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연구결

과, 교사의 회피애착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영향에 있어 직접적 영향과 공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

이 모두 나타났으나, 불안애착의 경우에는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검증되었고 공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접효과 분석에서 볼 수 있듯, 높은 불안애착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며, 이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회

피애착과 달리 불안애착은 공감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애착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에

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추후 성인애착의 유형별로 공감, 교사효능감 간의 인과

적 관계에 대한 추가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종합하면,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피애착은 공감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성인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으로 구분하고, 성인

애착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

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개인심리특성인 성인애착이 교사 자신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감의 매개적 경로를 밝힘으로서 교사의 효능감과 관련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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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수가 다소 적고 설문지를 통한 응답이 편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대상 표본수의 문제로 불안애착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이 적

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차별적인 영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

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한 추가적 검증 또한 가

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변인 외에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보고,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

사의 불안 및 회피애착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교사효능감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애착유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즉 교사 자신의 성인애착 유형을 성찰하고 내적실행모델의 재형성을 통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애착의 원인과 기제, 반성적 고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개인적 성장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은 돌봄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육교사의 인성적 특성이

중요하다(김철근, 이완정, 2012). 특히 보유교사의 공감은 영유아의 관점에서 마음을 읽어주고 소

통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정서적 안정감 및 공감을 향상

에 초점을 둔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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